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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생활 소음원별 특성 분석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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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noise characteristics about noise type, sound level, and noise occurrence

frequency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The field measurement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living

noise and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noise occurrence for each living noise source. Among the 24 types of living

noise, 10 noise sourc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loudness and frequency of each living noise. The result indicated

that 10 noise sources show the difference on each noise occurrence characteristic by time zones. Therefore, to reduce

noise, a management plan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the actual state of the noise occurrence, considering the

individual noise source and the time slot during noise frequently occurs. Moreover, the noise standard for each noise

types of living noise should be specificated and the education for residents about characteristics of living noise types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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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공급의 용이

성 등의 이유로 인해 1980년 이후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1]. 2010년 인

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총 주택 

수 중 60%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와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세대와 벽과 바닥을 공유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 상 거주민들은 층간소음 및 생활 소음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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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노출되어 있다[3].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웃간의 

불화 문제가 폭행, 방화사건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완화를 위해 정

부에서도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정부

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4]」에서는 시간대별(주간/야간) 1분 등가소음레벨

을 ‘주간 43dB, 야간 38dB’로 소음규제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 공동주택의 생활 소음 

문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공동주택에서 발생하

는 실내·외 소음의 주체는 거주자로서 이웃 간의 소음 문

제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및 건물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주거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5]. 

 이에 따라 단위 주택에서 발생하는 내부 생활 소음 및 

설비소음에 대해 소음원의 종류 및 시간대 별 소음 레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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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생활 소음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조

사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3,5,6,7,8]. 하지만 대부분

의 연구는 공동주택의 모든 소음원들을 대상으로 단위 주택

별 소음레벨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하였

으며, 개별소음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떠한 소음원이 어떠한 특징을 가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

택의 소음 문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위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별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고 그 특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

외 생활소음원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소음원별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의 결과는 향후 공동주택

에서 발생하는 소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방안 및 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원별 발생 실태를 분

석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주거유형 중에서는 ‘건축법’에

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4가지 유형인 아파트, 연립주

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 

공급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만을 대

상으로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소음 실태 조사는 2014년 01~08월에 수행하였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7곳을 대상으로 단

위 주택 내 거실에서 모든 창이 닫힌 상태로 24시간동안 

발생하는 생활 소음의 종류 및 등가소음레벨(Equivalent 

sound level; Leq)을 1분 간격으로 관찰·측정하였다. 등

가소음레벨의 측정에는 01dB사의 ‘SOLO SLM’ 소음계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 유형별 실내·외에서 발생

되는 소음원의 종류를 도출하였으며, 개별 생활소음원별 발

생 실태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국내의 공동주택 생활소음에 관한 연구는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에 대한 소음 실태 조사와 거주자들의 주관적 반응

을 조사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Choi[9]는 대학주변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자 설문조사 및 현장소

음 측정을 통해 실내 소음원의 종류 및 소음레벨을 조사하

였다. 그 결과 1곳을 제외한 모든 주택들의 평균소음레벨이 

소음 기준인 40dB(A)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레벨

이 높은 경우, 주요 소음원은 외부소음, 실내의 생활소음, 

생활기기소음, 급배수소음, 복도소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i[7]는 아파트의 단위주택 20곳을 대상으로 소음레벨

을 측정하고 소음의 종류를 관찰·기록하였다. 그 결과 주

택 20곳의 전체 평균 소음레벨은 53.4dB(A)로 19곳의 주

택이 소음 기준인 4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단위주택별 소음레

벨을 측정·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Jeon et 

al.[8]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원에 따라 소음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음원의 특성에 따라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반응

의 영향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주

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에 대한 개별적인 실태 조사 

및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별 등가소음레벨 및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생활 소음원들을 대상으로 소음원별 

소음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2.2 소음 평가 지표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물리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을 경우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물리

적인 요인으로는 소음의 강도 및 주파수 구성상의 특성이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 가치 판단 등이 해당된다[9]. 소음의 물리적 평가지

표는 소음수준, 지속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 실내소음 평가지표의 종류는 A-보정 음압레벨

(A-weight sound level)과 등가소음레벨, NC(Noise 

criteria)값, NR(Noise rating)값 등이 있다[7]. 

A-보정 음압레벨은 소음 전반에 사용되는 소음평가 기

초 량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

과 미국에서는 NC값과 NR값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10]. 

NC값은 1957년 Beranek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대상되

는 소음을 1/1 옥타브 밴드로 분석한 후 그 결과로 실내 

소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미국 공기조화냉동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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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에서 제안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설계 기준치는 NC 30~40으로 소음

레벨(dB(A))로 환산 시 35~45dB(A)임을 알 수 있다. NR

값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소음을 청력장애, 회화방해, 

시끄러움의 3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여 제안한 평가 지표이

다. 특정 공간의 허용 소음레벨을 결정하는 기준인 NRN값

은 NR값에 음의 스펙트럼 요소(Spectrum factor), 반복

성, 습관성, 계절, 시간대, 지역별 등에 따른 보정치를 보정

한 후의 값을 말한다. ISO에서 제안하는 침실 및 거실의 

권장 소음레벨은 NRN 20~30으로 dB(A)로 환산 시 

25~35dB(A)이다. 

실내소음 평가 지표 중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소음 기준치 

설정 시 등가소음레벨을 사용하고 있다[11]. 등가소음레벨

이란 변동하는 소음을 주어진 시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평

균레벨의 크기로 환산한 지표로서, A-보정음압레벨의 값

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또한 주로 소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경우 사용되는 실내소음지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생활소음의 평가지

표로 국내 소음 기준들에 사용되고 있는 등가소음레벨을 

적용하였다. 등가소음레벨의 권장 소음레벨은 국내 소음기

준으로 Table 1에 제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Unit:dB(A)]

Classification
Criteria

Daytime
(06:00～22:00)

Night time
(22:00～06:00)

1.Direct
impact noise

Equivalent sound
level for 1 minute

(Leq)
43 38

Maximum sound
level (Lmax) 57 52

2.Air borne
noise

Equivalent sound
level for 5 minutes

(Leq)
45 40

Table 1. Standard of noise between floors

2.3 국내 공동주택의 생활 소음 기준

국내의 공동주택 생활 소음에 대한 기준은 크게 공동주

택의 실내·외 소음 레벨 및 바닥구조에 대한 규정과 공동

주택 건물의 외부 소음 기준,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

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

축되는 경우로서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춘 6층 이상인 세대

에서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미만인 경우에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규정의 제14조 2(바닥구

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콘크리트 슬래

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해야하며, 각 층간 바닥충격음

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제시되어있다

[12]. 하지만 본 규정의 경우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하여 실제 층간 소음 해결에는 한계

가 있다.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으

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

제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기준’ 중 소음에 

관한 사항이 있다[13,14]. 전자의 경우 공장, 사업장, 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의 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제시하

며,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 철도, 건설 작업 소음을 제외한 

모든 환경 소음에 대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 및 환경소음에 대한 

기준은 Table 2,3과 같다. 

[Unit : dB(A)]

Target area Noise source
by time zone

Morning,
Night

(05:00～07:00,
18:00～22:00)

Daytime
(07:00～18:00)

Night time
(22:00～05:00)

‘A’.
Residential
area

workplace
(same building) below 45 below 50 below 40

workplace
(etc.) below 50 below 55 below 45

Construction
workplace

below 60 below 65 below 50

Table 2. Regulation standard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areas

[Unit: Leq dB(A)]

Classification
area Application target area

Daytime
(06:00～22:00)

Night time
(22:00～06:00)

General area

‘A’: exclusive residental
area 50 40

‘B’: general residential area
and semi-residential area

55 45

‘C‘ commercial area and
semi-industrial area 65 55

Roadside
area

‘A’ and ‘B’: exclusive
residental area and
semi-residential area

65 55

‘C‘ semi-industrial area 70 60

Table 3. Environment noise standard in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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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층

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범위

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

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

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였다[4]. 층간소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소음기준은 Table 1과 같다. 

3. 공동주택 생활소음 실태 조사

3.1 실태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주거 유형 중 아파트와 다세

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의 종류 및 개별 소음원

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 대상 공동주택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실태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아

파트, 다세대주택) 17곳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 조사를 수행

하였다. 소음 측정 공간은 공동주택 내 주 생활공간인 거실

로 설정하였으며, 주택 내 모든 창이 닫힌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소음 측정 장치는 01dB사의 ‘SOLO SLM’ 

소음계를 사용하였다. 소음 측정 조사는 단위 주택 당 24시

간동안 1분 간격으로 생활 소음의 종류 및 등가소음레벨

(Equivalent sound level; Leq)을 관찰·측정하였다.

 

No. Housing
Type

Investiga
-tion
date

Storey
(survey/total)

Area
(pyeong)

Upstair residents
(headcount)

1

Apartme-
nt

housing

2014.01 4/19 45 2(Adult:2)

2 2014.02 5/20 16 2(Adult:2)

3 2014.03 2/18 35 4(Adult:2,Child:2)

4 2014.04 14/25 35 4(Adult:2,Child:2)

5 2014.04 4/6 40 5(Adult:2,Child:3)

6 2014.04 9/14 34 4(Adult:2,Child:2)

7 2014.04 1/6 22 2(Adult:2)

8 2014.05 13/17 25 3(Adult:2,Child:1)

9 2014.06 20/26 45 4(Adult:2,Child:2)

10 2014.06 1/18 35 3(Adult:2,Child:1)

11 2014.06 5/6 18 2(Adult:2)

12 2014.07 2/12 24 3(Adult:3)

13 2014.08 4/19 45 2(Adult:2)

14

Multi-
family
dwelling

2014.02 3/4 18 3(Adult:2,Child:1)

15 2014.03 3/4 18 4(Adult:2,Child:2)

16 2014.05 3/4 22 4(Adult:2,Child:2)

17 2014.05 2/3 15 4(Adult:2,Child:2)

Table 4. Summery of residential-unit household

3.2 실태 조사 분석 방법

생활 소음원의 종류는 단위 주택 17곳에서 24시간동안 

관찰된 모든 소음원을 소음의 발생 위치에 따라 건물외부 

및 내부, 그리고 단위주택 내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개별 생활 소음원들의 실태 조사는 17곳의 주택에서 각각 

24시간동안 1분 간격으로 측정한 등가소음레벨을 다시 3

시간 간격으로 8개의 시간대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다음 시간대별 17곳의 주택에서 발생한 등가소음레벨의 평

균과 최저치, 최고치를 단순통계를 이용하여 정리한 후 그

래프를 작성하였다.

공동주택 생활소음원들의 등가소음레벨 평가기준은 국

내 공동주택 생활소음기준을 적용하였다. 건물 외부 소음 

기준치는 내부소음도를 기준으로 45dB(A)을 적용하였으

며, 건물 내부 소음과 단위 주택 내부 소음의 기준은 Table 

1을 적용하였다. 이 기준의 경우 급배수설비를 제외한 층간

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국내에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기준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거주자에게 주는 영향 면에서

는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기준을 적용하였다. 

3.3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원 종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6,8,10,15] 고찰을 통해 조사

한 공동주택 소음원의 종류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찰된 소음원들을 소음의 발생 위치 및 소음의 범위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다. 공동주택의 소음 발생 위치는 건물의 

외부 및 내부, 그리고 단위주거 내부로 구분하였으며, 건물 

내부 소음은 계단 및 복도 소리와 이웃집과 윗집에서 발생

하는 공기전달 소음, 그리고 윗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으로 한 번 더 구분하였다. 소음의 발생위치별 상세 

소음원의 종류는 Table 5와 같다.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한 생활 소음원 24개의 소음원 

중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소음의 발생 빈도 및 소음레벨이 

높은 소음원 1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의 생활 소음

원은 측정 소음원으로 분류하여 Table 5에 표시하였다. 

4. 생활소음원별 실태 조사결과 및 분석

4.1 실태 조사 결과

생활 소음원별 등가소음레벨 측정치에 대한 시간대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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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과 최대치, 최소치, 기준치 초과여부, 그리고 소음발생 

총 빈도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lassification Living Noise Source
Measureme

nt

Building outdoor

Traffic Noise(including aricraft noise) O

Construction Work Noise

Noise by stores

Conversation noise

Pets and birds noise

Building
indoor

Stair &
Hallway Foot-stepping and conversation noise

Neighborhood
and upstairs
(Air borne
noise)

Doorbell and front door noise

Conversation noise O

Pet noise

Musical instrument and music noise

Electric appliance noise O

Living noise O

Plumbling equipment noise O

Cooling and heating system noise

Upstairs
(Direct impact
noise)

Door opening and closing noise

Foot-stepping noise O

Running noise(including hopping noise)

Object dropping noise O

Furniture, chair, object turning-off noise O

Residential-unit
households

Living noise from residents O

Electric appliance noise O

Plumbling equipment noise

Cooling and heating system noise

Pet noise

Table 5. Types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4.1.1 건물 외부– 교통소음

건물외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소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도 지하철, 항공기 

소리도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교통소음에 대한 등가소음

레벨의 전체 범위는 16.7~38.2dB(A)로 법적 규정인 

45dB(A)를 초과하는 소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소음의 발생 빈도는 오전 6시~9시 사이가 가장 높으

며, 21~24시 사이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Figure 1. Result of traffic noise

4.1.2 건물내부 공기전달소음– 대화소리

이웃집과 윗집에서 발생하는 대화소리의 경우 등가소음

레벨의 전체 범위가 16.8~53.8dB(A)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다. 전체 등가소음레벨 범위의 최소치와 최

대치 모두 18~21시에 발생한 소음이며, 18~21시를 제외

한 시간대에서는 17.0~39.1dB(A) 범위의 소음이 발생하

였으며,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18~21시에

는 소음발생빈도 수도 99회로 모든 시간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2. Result of conversation noise

4.1.3 건물내부 공기전달소음– 생활기기소음

이웃집과 윗집에서 발생하는 생활기기 소음의 상세 소음

원으로는 세탁기, 청소기, TV와 같은 가전제품 소음 및 

전화벨소리로 나타났다. 생활기기 소음의 등가소음레벨 범

위는 0~63.3dB(A)로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또한 09~12시와 18~21시, 21~24시에는 

법적 기준치인 주간 40dB(A), 야간 45dB(A)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가소음레벨의 주

된 원인은 윗집 재실자의 전화벨소리인 것으로 관찰되었

다. 생활기기 소음의 경우 소음 발생 빈도는 다른 소음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며, 00시~06시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고, 18~21시에 49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Figure 3. Result of electric applianc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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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건물내부 공기전달소음- 생활소음

이웃집과 윗집 재실자에 의한 생활 소음은 주로 창문 개

폐소리와 집안 정리 소리, 가사작업 소리로 나타났다. 생활 

소음에 대한 등가소음레벨 범위는 17.4~48.4dB(A)로 

12~15시에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반

면 소음 발생 빈도는 18~21시, 21~24시에 각각 78회 60

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4. Result of living noise at neighborhood

4.1.5 건물내부 공기전달소음- 급배수설비 소음

Figure 5. Result of plumbing equipment noise at neighborhood

이웃집과 윗집의 급배수 설비 소음은 주로 화장실 물 내리

는 소리와 샤워하는 소리,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로 

나타났다. 등가소음레벨의 전체 범위는 16.9~47.8dB(A)

로 12~15시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급배수설비 소음의 경우 발생 빈도는 다른 소음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06~09시와 18~21시에 각각 26회 21회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4.1.6 건물내부 직접충격소음– 발걸음소리

윗집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층간소음원으로 발걸

음 소리는 아이와 성인의 발걸음에 따라 소음레벨이 다르게 

나타났다. 등가소음레벨의 범위도 16.5~44dB(A)로 모든 

시간대에서 범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15~18

시에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소음 발생 

빈도도 15~18시에 12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1시에는 108회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6. Result of foot-stepping noise at upstairs

4.1.7 건물내부 직접충격소음-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층간소음의 또 다른 주된 소음원은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

리이다.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에 대한 등가소음레벨의 전체 

범위는 16.2~58.8dB(A)로 8개의 시간대 중에서 절반을 차

지하는 4개의 시간대(09~12시, 12~15시, 15~18시, 

18~21시)에서 기준치 초과 소음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음발생 빈도는 다른 소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18~21시에 8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7. Result of object dropping noise at upstairs

4.1.8 건물내부 직접충격소음- 가구, 의자 등을 끄는

소리

윗집에서 발생하는 가구, 의자 등을 끄는 소리의 경우 

전체 등가소음레벨의 범위는 0~48.4dB(A)로 나타났다. 

00~03시에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03~06시, 

06~09시에도 소음 발생 빈도수가 각각 7회, 4회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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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2~15시에

는 등가소음레벨의 최대치가 48.4dB(A)로 기준치를 초과

하는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소음발생빈도도 39회로 

18~21시(45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8. Result of furniture, chair object turning-off noise

at upstairs

4.1.9 단위 주택 내부- 재실자에 의한 생활소음

단위 주택 내부에서 재실자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소음은 

대화 소리, 발걸음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방문 개폐 

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등가소음레벨의 범위도 

18.4~58.8dB(A)로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09~12시, 12~15시, 18~21시

에는  최대치가 각각 53.4dB(A), 50.4dB(A), 58.8dB(A)

로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소음 발생 빈도

는 15~18시에 11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9. Result of living noise from residents at

apartment-unit households

4.1.10 단위 주택 내부 – 생활기기 소음

생활기기 소음의 상세 종류로는 가전제품 소리와 컴퓨

터,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 소리, 그리고 시계소리로 나타

났다. 특히 시계소리와 전자제품 소리는 소음레벨이 매우 

낮아 위층 및 이웃집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단위 주택 

내부에서만 관찰되었다. 생활기기 소음에 대한 전체 등가

소음레벨의 범위는 16.5~63.6dB(A)로 변동 차이가 심했

다. 특히 09~12시, 18~21시에는 소음의 최대치가 각각 

63.6dB(A), 56.3dB(A)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한 생활기기는 청소기 및 TV소리로 

관찰되었다 소음 발생 빈도의 경우 21~24시에 14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음 발생 빈도가 주간에 비해 야간에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몇몇 주택의 경우 시계 소리가 24시

간 내내 발생하였으며, 주간 시간에는 건물 내·외부 소음

으로 인해 시계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렸기 때문이다. 

Figure 10. Result of electric appliance noise

at apartment-unit households

4.2 결과 분석

생활 소음원별 실태 조사 결과, 건물 외부 교통소음을 

제외한 9개의 소음원이 일부 시간대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

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물 내부 발생 소음 

의 경우 각 소음원별로 대부분 1~2개의 시간대에서 등가

소음레벨의 최대치가 법적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소

음원별 시간대를 자세히 보면 대화소리의 경우 18~21시, 

생활기기 소음의 경우 18~21시와 21~24시, 생활 소음의 

경우 12~15시, 급배수설비 소음의 경우 12~15시로 나타

났다. 또한 직접충격소음 중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15~18

시, 가구 및 의자 등을 끄는 소리가 12~15시, 물건 떨어지

는 소리가 09~21시 사이 4개의 시간대에서 기준치 초과 

소음이 발생하였다. 특히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의 경우 24

시간 중 12시간을 포함하는 시간대에서 기준치 초과 소음

이 발생하였다. 소음 발생 빈도수를 보면 건물 내부 소음원

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자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인 06~09시와 18시~21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새벽과 오전 시간 보다는 오후와 밤 시간에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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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포함한 건물 내부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구조체의 차

음성능 향상 및 흡음성이 큰 실내 마감재 사용으로 인한 

소음 저감 방안뿐 만 아니라 소음원별로 소음이 크게 발생

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대해 법적 소음 기준을 강

화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 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재실자에 의

한 생활 소음 및 재실자가 사용하는 생활 기기 소음에 대한 

등가소음레벨 및 소음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소음

원들의 경우 층간소음에 비해 거주자 본인의 신경쓰임 정도

는 건물 내·외부 소음에 비해 낮겠지만 아래층 및 이웃집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흡음성이 

높은 실내 마감재 사용 및 카펫트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 

저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 소음원에 따른 이웃간의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생활 소음 관리 방안으로 소음원의 종류 및 소음원별

로 소음레벨 및 발생 빈도에 따른 시간대별 발생 특성에 

따른 법적 소음 기준의 구체화 및 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대상

으로 생활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활 

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생활 소음 발생의 주체

자인 거주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주거 유형 중 아파트와 다세대 주

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들의 종류 및 발생 빈도와 소

음레벨이 높은 생활 소음원에 대한 소음 발생 실태를 개별

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

년 01~08월 사이에 공동주택 17곳에서 현장 측정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건물의 내·외부 및 단위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의 종류 24개를 도출

하였다. 도출한 24개의 생활소음은 소음의 발생 위치

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그 중에서 발생빈도 및 등가소

음레벨이 높은 소음원 10개를 선택하여 소음원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택된 측정 소음원 10개에는 건

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과 건물 내부에서 발생

하는 공기전달소음 중 대화소리, 생활기기 소음, 생활

소음, 급배수 설비 소음과 직접충격소음 중 발걸음 소

리와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가구 및 의자 등을 끄는 

소리, 마지막으로 단위 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실

자에 의한 생활 소음, 생활기기소음이 포함되었다.

2) 17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10개의 생활소음원별 발

생 실태 조사를 위해 시간대별 등가소음레벨의 범위와 

평균, 최대치와 최소치, 그리고 총 발생 빈도수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건물 외부 교통소음을 제외한 9개의 

소음원이 특정 시간대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특히 건물 내부 물건 떨어뜨리는 소음과 단위 주택 내

부 생활기기 소음이 4개의 시간대에서 등가소음레벨

의 최대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소음의 총 발

생 빈도수는 건물 내부 대화 소리와 발걸음 소리, 그리

고 단위주택 내부 생활기기 소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대부분의 소음원이 거주자들의 출입이 잦은 

06~09시, 18~20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별 소음 저감을 위해

서는 소음원별로 각각 소음레벨이 크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법적 소음 기준의 세분화 및 현 기준보

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 소음원별 발생 특성

에 관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 시행을 통해 거주자들의 생활

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소음 발생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방안 및 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본 연구의 생활 소음별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원별 개별적인 관리방안 및 구체

적인 소음기준 설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외 생활

소음원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소음레

벨이 높은 특정 소음원을 선정하여 소음원별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생활 소음원 실태 조사

를 통해 24개의 생활 소음원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소음의 

발생 빈도 및 소음레벨이 높은 소음원 10개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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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 소음원 10개 

모두 시간대별 소음 발생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소음원별 소음레벨이 크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강화된 법적 소음 기준 

및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관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공동주택, 생활소음, 층간소음, 소음유형, 등가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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